
[별표 4]

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(제11조제2항 관련)

1. 화 상

ㆍ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물유, 피크린산수용액, 아연산, 올리브유 등을 바르고,

큰 화상을 입으면 몸을 눞혀 안정시키고 경화상과 동일하게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

병원에 옮긴다.

2. 외 상

ㆍ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속에

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병원에 연락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
ㆍ 상처가 크면 지혈을 시키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ㆍ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로 흘러나오게 하고 즉시

병원에 옮긴다.

3.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

ㆍ 진한 산ㆍ알카리 등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낸 후 1～2%의 붕산

수 또는 암모니아수로 씻고, 다시 물로 씻은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.

4. 약품이 입에 들어간 경우

ㆍ 약품을 삼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뱉어내고 물로 구강을 여러 번 씻어내고

약품을 삼켰을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20%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삼킨 것을

토하게 선조치한 후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하고,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병원에

옮긴다.

5.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

ㆍ 물로 충분히 씻은 후 통증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ㆍ 산ㆍ알카리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, 특히

암모니아수는 눈에 심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.

6. 유독성 가스를 마셨을 경우

ㆍ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,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산소호흡 등

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.


